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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마침내 터졌다

손흥민(31·토트넘)이 잉글랜드 프로축

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3개월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하며 그간의 우려를 한 

번에 씻어 냈다.

5일(한국시간) 손흥민은 영국 런던의 

셀허스트 파크에서 열린 크리스털 팰리

스와의 2022-2023 EPL 1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 27분 쐐기골을 넣으며 팀

의 4-0 승리에 기여했다.

지난해 9월 레스터시티와의 8라운드

에서 해트트릭으로 리그 1∼3호 골을 터

트린 뒤 줄곧 침묵하던 손흥민은 9경기 

만에 골 맛을 보며 마침내 4호 골을 기

록했다.

선발 출전해 가벼운 움직임을 보이던 

손흥민은 후반 27분 후방에서 해리 케인

이 연결한 공을 상대 수비수가 제대로 걷

어 내지 못하자 재빨리 쇄도하며 왼발로 

마무리지었다.

손흥민은 득점 후 마스크를 벗어 던지

며 환호했고, 동료들도 오랜만에 골을 넣

은 손흥민을 축하해 줬다.

손흥민은 경기 뒤 인터뷰에서 “후반전

에 우리가 흐름을 바꿔 4골을 넣었고, 경

기를 지배했다”며 환한 표정을 지었다.

3개월 만에 득점포를 올린 것에 대해선 

“그간 팀에 정말 미안했다”며 “오늘이 전

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담담하게 각오

를 밝혔다.

손흥민은 카타르 월드컵 직전인 

지난해 11월2일 프랑스 마르세유

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

언스리그(UCL) 조별리그 경기 

중 부상을 당하며 안와골절 수술

을 받았다. 그 후 골 침묵에 빠지면서 

자신감과 경기력이 모두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한편, 리그 3경기 만에 승리한 토

트넘은 10승3무5패(승점 33)가 되

면서 최근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

고 있는 4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11승2무4패·승점 35)와의 격차를 

2점으로 좁히며 흥미진진한 순위 

경쟁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프로축구 성남FC가 삼중고를 겪고 있

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2부 리그 강등에 핵심 선수 연쇄 

유출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성남FC는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기업을 압박해 

성남FC 후원금을 걷는 등 사실상 뇌물을 

받았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하반

기부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성남FC는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성남FC 새 구

단주가 된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

장은 시즌이 한창인 상황에서 축구단을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선수단

을 흔들었다. 

김남일 감독은 같은 해 8월 사임했고 성

적은 급격히 나빠졌다. 성남은 결국 2부 

리그로 강등됐다.

1부에서 2부로 강등되자 선수단 인건비

가 절반 가량 삭감됐다. 실망한 주축 선

수들은 구단을 떠나기 시작했다. 구단 운

영 예산이 삭감된 탓에 주축 선수들을 지

키는 것도 불가능했다.

중앙 수비수 연제운은 제주 유나이티

드로, 부주장으로 핵심 수비수였던 박수

일과 측면 수비수 이시영은 함께 FC서울

로 떠났다.

미드필더 김민혁은 지난해 우승팀 울산 

현대로 이적했다. 중원부터 측면까지 두

루 맡았던 유인수는 강원FC로, 유망주 

강재우는 부천FC1995로 떠났다.

미드필더 구본철은 군 입대했고 측면 

수비수 최지묵은 같은 2부 리그 구단인 

부산 아이파크로 옮겼다. 또 다른 수비수 

권완규도 FC서울로 갔다.

지난해 그라운드를 누빈 성남 선수들 

중 절반 이상이 팀을 떠난 셈이다.

2부 리그인 K리그2에서 새 시즌을 준비

하는 성남은 새 선수들을 영입하며 공백

을 메우고 있다.

새 사령탑이 된 이기형 감독은 선수들

과 함께 4일 1차 동계 전지훈련지인 태국 

치앙마이로 떠났다. 성남은 리그 개막 전

에는 경남 남해에서 2차 전지훈련을 할 

예정이다.� 스카이데일리/뉴시스

리그 9경기 만에 골맛… 부진 우려 훌훌 털어

“그간 팀에 미안… 자신감 찾는 전환점 될 것”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5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셀

허스트 파크에서 열린 크리

스털 팰리스와의 2022~23 

EPL 원정경기에서 팀의 네

번째 골을 넣은 뒤 마스

크를 벗고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토트넘 홋스퍼 구단 홈페이지

검찰수사·리그 강등·선수유출… 프로축구 성남FC 삼중고

예산 삭감에 주전 선수들 줄줄이 이적

이기형 감독·선수들, 4일 전지훈련 출발

성남FC 구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

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16일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뉴시스

V-리그 전반기

에 대기록이 쏟

아졌다. 

지난해 10월22

일 개막된 ‘도드람 2022~2023 

V-리그’는 3라운드를 마치고 

반환점을 돌았다. 여자부 현대건설과 흥

국생명이 치열한 1위 싸움을 펼치는 가운

데 현대건설은 역대 최고 기록인 16연승, 

개막 15연승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3라운드 종료 기준 승점 45점으로 1위에 

오른 현대건설의 뒤를 2위 흥국생명이 승

점 42점으로 바짝 뒤쫓았으며 이어지는 

중위권 싸움에선 3위의 한국도로공사가 

승점 26점, 6위 IBK기업은행이 승점 22점

으로 불과 4점의 차이만을 두고 있다. 한 

두 번의 경기로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

현대건설은 4개의 신기록을 경신했다. 

통산 최다 연승인 16연승을 일궈냄과 동

시에 역대 리그 개막 후 최다 연승인 15연

승, 역대통산 홈 최다연승인 23연승, 정규

리그 (단일시즌) 최다연승 타이인 15연승

의 대기록을 작성했다.

반면 최하위 페퍼저축은행은 역대 리그 

개막 후 최다 연패인 17연패와 역대통산 

최다 연패 타이인 20연패를 기록했다.

3라운드가 진행되는 동안 각 팀 선수들

의 기록도 여러 개 속출했다.

남자부 한국전력 박철우는 누적 6562

득점 351개의 서브 득점으로 6500득점과 

350서브의 1호 달성 기록을 경신했고, 한

국전력 신영석이 누적 1093개의 블로킹 

득점을 달성하며 이선규(전 KB손해보험)

가 세운 1056개의 기록을 넘어서 해당 부

문 1위의 자리에 등극했다.

대한항공 한선수는 누적 1만6974개의 

세트를 성공시키며 해당 부문 V-리그 1호 

달성 기록을 경신 중이며, 현대캐피탈 여

오현이 592경기에 출장해 남자부 최고 출

전 경기 수를 새롭게 쓰고 있다.

OK금융그룹 레오는 V-리그 최초로 연

속 4경기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했다. 3라

운드 MVP를 수상한 레오는 총 7번의 라

운드 MVP를 거머쥐며 자신이 세웠던 남

자부 최다 라운드 MVP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여자부 현대건설 양효진의 라운드 

MVP 수상 기록과 동일한 기록이다.

우리카드 나경복과 대한항공 곽승석을 

비롯한 세 명의 선수가 역대 10호~12호 

200서브 기준기록을 달성했고, 우리카드 

최석기, KB손해보험 박진우, 대한항공 김

규민이 순서대로 역대 12호~14호 500블로

킹의 기준 기록을 달성했다. 또한 삼성화

재 박상하가 역대 5호 800블로킹, 대한항

공 정지석이 역대 10호 5000수비를 달성

했다.

여자부 현대건설 황연주가 누적 455개

의 서브 득점을 성공시키며 V-리그 최초

로 450서브 달성 기록을 경신했다.

수비 부문에서는 흥국생명 김해란이 1

만500개의 디그 성공 1호 기록을, 한국도

로공사 임명옥이 5500개의 리시브 1호 기

록을 경신했으며 임명옥은 여자부 최초

로 500경기에 출전한 선수가 됐다. 

한국도로공사 배유나는 역대 15호 200서

브 기준기록 보유자가 됐으며, 현대건설 황

연주는 역대 12호 5000수비를 돌파했다. 

후반기에도 다양한 기준 기록들이 달성

될 예정이다.

KB손해보험 황택의가 역대 13호 200서

브를 앞두고 있으며 우리카드 나경복의 

역대 16호 3000득점, 우리카드 오재성의 

역대 11호 5000수비 달성이 유력하다.

� 스카이데일리/뉴시스

현대건설, V-리그 16연승 위업

박철우, 6500득점·350서브 돌파… 레오, 4경기 연속 트리플크라운

1일 경기 화성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 V리그 현대건설과 기업은행의 경기에서 현대건설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현대건설 배구단


